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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

한 것이 아니라,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임
(한국경제 등 12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◇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

것이 아니라,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임

◇ 향후 6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․시기․
규모(예산)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이 진행될 예정

◇ 12월 11일 한국경제 <구미전자․포항 철강 기술개발 4000억대
국책사업으로 추진>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, 현재

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조정심의를 남겨두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은 예비
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라,

◦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의 선정을 위한 과기정통부 사전

절차를(기술성 평가) 통과한 것임

□ 동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․
시기․규모(예산)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이 진행될 예정으로,

◦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예산조정 심의만을 남겨
놓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

※ 문의: 철강세라믹과 김현철 과장/강호건 사무관(044-203-4297)


